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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의 협력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전통 문화유산 보존을 

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기술을 이용하여 문화유산의 문

화적, 사회적, 역사적, 지리적 배경 등을 쉽고 정밀하게 파악할 

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오고 있다. 중성자선, 엑스선, 감마선을 이

용 유형 문화유산을 비파괴적 검사하여 내부 구조, 구성 성분, 제

조 기법 등에 대한 정보 획득하는 것이 그 기술의 핵심이며 특히 

문화재 보존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진단한계 돌파 기술들을 순차적

으로 제공해오면서 지난 60년 간 우리 전통문화유산 보존에 크게 

기여하고 있다. 한편 2018년부터 몬트리올 의정서 발효에 따른 

정부지침에 의해, 그동안 문화재 보존처리를 완벽하게 해오던 훈

증소독제 메틸브로마이드가 사용금지 되었다. 유럽을 중심으로 

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해훈증소독제 메틸브로마이드를 대체하

여 감마선 소독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. 우리나라도 문화재청

의 요청에 의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우리전통

문화 문화유산 맞춤형 소독처리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립문화

재연구소와 함께 이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국가규정을 준비하고 

있다. 현재 방사선만이 문화재를 비파괴적으로 생물학적 손상으

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대체 친환경 기술로서 

프랑스 ARC-Nucleart등에서는 1970년대부터 방사선 기술을 이용

하여 람세스 2세 미아라, 목조선박, 애기매머드 등 문화재의 보

존·복원·멸균처리를 수행해왔다. 현재 유럽, 미주 국가 뿐 만아

니라 브라질, 이란, 우크라이나로 확대되어 22개 국가에서 표준으

로 사용하고 있다. 국제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도 국제표준에 참

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 함께 인류공동문화유산 보존에 기여

하고 있다.


